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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결제 1위 신용카드, 청년층에선 ‘네카토’에 밀려 
컨슈머인사이트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…온라인 결제수단 이용행태 비교 

- 신용카드 이용률·주이용률 모두 여전히 가장 높지만 

- 20, 30대는 네이버·카카오·토스 페이 더 많이 써 

- 네카토는 경제적 혜택, 편의성, 프로모션 등 강점  

- 모바일 사용 능숙한 청년층 중심으로 입지 확대 

 

○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 결제 수단은 여전히 '신용카드'지만 20,30대에서는 

일명 '네카토(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·토스)'로 불리는 페이 이용률이 더 높았다. 이들 

네카토 페이는 경제적 혜택,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, 이벤트·프로모션 때문에 

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아 신용카드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. 

□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

있으며, 소비자들의 결제 행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. 금융기관뿐 아니라 핀테크·빅테크, 유통·쇼핑 

브랜드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경쟁하고 있고, 각 서비스는 여러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을 

유인하고 있다. 

□ 금융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실시하는 ‘금융 플랫폼 기획조사’에서 

금융소비자에게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결제 수단과 이용 이유를 묻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. 조사는 

전국의 만 20~69세 금융소비자 105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3일~5월 27일(2주간) 실시됐다. 

 

■ 신용카드, 유일한 60%대…핀테크·빅테크 ‘과반’ 근접 

○ 온라인 결제수단 이용률(복수응답)은 신용카드가 61.5%로 가장 높았고 이어 

핀테크·빅테크 페이(48.9%), 계좌이체∙무통장입금(23.3%), 유통∙쇼핑앱 전용 페이(19.6%), 

삼성페이(17.1%) 등의 순이었다[그림1].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돼 경쟁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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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에도 신용카드가 유일하게 절반을 훌쩍 넘었고 네카토는 과반 돌파를 눈앞에 두고 

있다. 계좌이체∙무통장입금도 여전히 일정한 비중을 차지했다. 그 밖에 휴대폰 

결제(8.1%)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해 출시된 애플페이(2.0%)는 아직 미미했다. 

 

 

 

○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결제수단(주 이용률, 단수응답)은 신용카드(45.0%), 핀테크·빅테크 

페이(22.3%), 계좌이체∙무통장입금(9.1%), 삼성페이(9.1%) 유통∙쇼핑앱 전용 페이(7.5%) 

순이었다. 1~3위는 이용률과 순위가 같았던 반면 4, 5위(삼성페이, 유통∙쇼핑앱 전용 

페이)는 자리를 맞바꿨다. 

○ 신용카드의 특징은 주 이용률이 이용률의 70% 이상을 확보했다는 점이다(주 이용률 

45.0%÷이용률61.5%). 이에 비해 핀테크·빅테크 페이는 이 비율이 45%로 절반에 미치지 

못했다(주 이용률22.3%÷이용률48.9%). 온라인 결제 시 핀테크·빅테크 페이 보다는 

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, 오래되고 익숙한 결제 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

관성적 이용 성향이 확인된다. 

○ 이런 차이는 핀테크·빅테크 브랜드 사이에도 나타났다. 이용률은 네카토 모두 20% 

초반대로 차이가 없었던 데 비해 주 이용률은 네이버(10.4%), 토스(6.6%), 카카오(3.5%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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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으로 크게 벌어졌다. 같은 핀테크·빅테크 페이라도 고객 충성도 차이가 크다는 해석이 

가능하다. 

○ 연령대에 따른 결제수단 이용률 차이는 확연했다. 20, 30 대는 핀테크·빅테크 페이를, 

40 대 이상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고 있었다. 특히 신용카드는 고연령대로 갈수록 

이용률이 높아져 60 대(67.3%)에 이르러서는 핀테크·빅테크 이용률(26.6%)의 2.5 배에 

달했다[그림 2]. 

 

 

 

■ 네이버 ‘혜택’, 카카오 ‘편의성’, 토스는 ‘후불결제’ 상대적 강점 

○ 주 이용 이유로는 신용카드, 핀테크·빅테크 페이 이용자 모두 △간편한 결제 과정 

△경제적 혜택을 1, 2순위로 꼽았다. 그 밖에 신용카드 이용자는 △빠른 결제 

속도(39.7%)와 △후불 결제 기능(17.3%)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 

핀테크·빅테크 페이 이용자는 △경제적 혜택(60.9%) △다양한 결제수단 지원(43.8%) 

△이벤트·프로모션(29.4%)을 더 많이 꼽았다. 결제수단별 이용자의 선호 특성에 차이가 

있음을 보여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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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 같은 차이는 ‘네카토’의 각 브랜드별로도 나타났다. 네이버페이는 ‘경제적 

혜택(81.7%)’을 주 이용 이유로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, 카카오페이는 간편한 

결제 과정(75.7%), 다양한 결제 수단(51.4%), 빠른 결제 속도(43.2%)에서, 토스페이는 

‘후불결제(11.6%)’에서 타 서비스 대비 높은 선택을 받았다[그림3]. 

 

 

 

○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 시 포인트 적립, 영상·웹툰 콘텐츠 이용권 등을 제공해주는 

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주효했고,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편의성 측면에서, 토스페이는 

후불 결제 측면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경쟁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. 네카토 페이는 이 

같은 강점으로 청년층 이용자를 빠르게 끌어들이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. 

 

 

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

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

다.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

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100%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

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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